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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특허심사기획국
특허심사제도과

과  장  양재석 042-481-8321
사무관  박성수 042-481-8243

2021년 5월 20일(목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차 산업혁명은 속도전! 임시명세서로 뒷받침!

- 논문, 표준문서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빠르게 -

- 최다 이용자는 LG전자, 삼성전자가 1, 2위 -

□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작년부터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,

임시명세서 월별 이용 건수가 3배 이상 증가*하는 등 4차 산업혁명

분야에서 발명이 보다 빨리 특허로 출원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

있다고 밝혔다.

  * 임시명세서 이용건수: (‘20.4월) 227건 → (’21.4월) 730건 (3.2배↑)

 ☞ 임시명세서 제도(’20.3.30 시행):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

요구하지 않고,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토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

도입, 출원일(우선일)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 제출 가능

□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전에는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명세서를 

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므로,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

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.

ㅇ 특히, 통신 기술(5G)과 같이 표준특허의 선제적 확보가 중요한 

분야의 기업들은 국제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

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, 기존에는 정규 명세서를 

작성해야 하므로 특허출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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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미국의 가출원 제도*를 이용하여

미국에 빨리 출원한 후 미국 출원을 기초로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

전략을 이용하기도 하였다.

   * (가출원 제도) 우리의 임시명세서 제도와 유사하게, 특허출원 시 표준화된

명세서 서식 대신 자유롭게 발명을 적어서 출원하는 제도

□ 임시명세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

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ㅇ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른 통신(26.3%)·컴퓨터기술

(13.6%)·전자상거래(10.0%)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가 절반(49.9%)을

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]

□ 임시명세서 제도의 주요 이용자도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기업인

LG전자와 삼성전자가 1, 2위를 차지하고 있고, 제도 시행 이후 

각각 1,191건, 637건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다.

ㅇ LG전자는 통신기술 분야에서만 984건(82.6%)을 임시명세서로 출원

하였으며, 삼성전자는 통신(171건, 26.8%)과 컴퓨터기술(240, 37.7%)

분야에 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.

□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“우리 기업들에게 강점이 있는 

통신·컴퓨터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신기술분야는 타 분야에

비해 표준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, 출원인 입장에서 

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”

라고 하면서,

ㅇ “우리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

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주도

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제도과 박성수 

사무관 (☎ 042-481-8243)으로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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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 임시명세서 제도 이용 추이 (’20.3월~’21.4월)

□ (이용건수) 임시명세서 시행 초기부터 200건을 돌파하여 불과 1년만인

’21.4월에 3배 이상인 730건에 도달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

ㅇ (기술분야) 임시명세서 제도는 통신·컴퓨터기술·전자상거래 등 

IT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됨

   ※ WIPO 16대 기술분야에 따른 분류이며, 특허분류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건(1,026건)은 제외함

< 임시명세서 제도 이용건수 >

20년 21년

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

19 227 262 372 493 338 437 396 648 760 492 431 596 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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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임시명세서를 이용하는 주요 기술분야 (건, 비중) >

□ (주요이용자 분석) 임시명세서 제도는 엘지전자·삼성전자 등 

IT 업계의 선두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

ㅇ 표준특허 확보가 중요한 IT 기술분야*에서 임시명세서를 주로 활용

   * 통신 분야, 컴퓨터기술 분야

※ WIPO 16대 기술분야에 따른 분류

※ 특허분류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건(1,026건)은 제외

통신 컴퓨터기술 기타(14개기술) 총합

1위 : LG전자 984 (82.6%) 19  (1.6%) 188 (15.8%) 1,191 (100%)

2위 : 삼성전자 171 (26.8%) 240 (37.7%) 226 (35.5%) 637 (100%)

3위 : 한국과학기술원 21 (18.3%) 30 (26.1%) 64 (55.7%) 115 (100%)

4위 : 현대자동차 58 (86.6%) 6  (9.0%) 3 (4.48%) 67 (100%)


